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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30대 기업에서 여성 직원

이 받는 연간 평균 보수는 20년이 흘

렀지만 남성 대비 70% 미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100명 중 여성은 20명에 불

과해 성비에 따른 고용 불균형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주요 

30개 대기업의 1999년 대비 2019년 

남녀 성비 및 평균 보수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

다.

30대 기업 남직원의 1인당 평균 연

간 보수를 100%라고 할 때 여직원 

급여는 1999년 65.8%에서 2019년 

66.7% 수준으로, 20년 전이나 최근이

나 남직원 임금의 70%에도 미치지 못

했다. 

1999년 30개 대기업 중 남직원 대

비 여직원 임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은 ‘현대모비스’였다. 당시 남성과 여

성 직원의 보수는 100대 90 수준으로 

거의 대등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88.5), 현대건

설(85.4), KT(84), 고려아연(80.4), 대

한항공(80) 등은 여직원 보수 비율이 

80%를 넘었다.

반면, 2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여

직원 임금이 남직원의 80% 이상 유지

하는 곳은 6곳에서 2곳으로 감소했다. 

KT가 100대 86.2 수준으로 그나마 가

장 높았다.

이 회사는 2019년에 남직원이 평균 

87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7500만원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에서 사명을 바꾼 기아도 

100대 82.8로 여직원 보수가 80%를 

상회했다.

남직원 평균 급여가 8700만원일 때 

여직원은 72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년간 남성 직원 대비 여성

에게 지급한 보수 비율이 크게 높아진 

대기업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는 인수 이전인 1999년 현

대전자산업 당시에는 여직원 보수 비

율이 남성의 53% 수준이었지만, SK

그룹으로 편입된 2019년에는 72.2%

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 어  기 아  1 8 . 7 % P ( 1 9 9 9 년 

64 .1%→2019년 82 .8%) ,  한전 

14.3%P(62.8%→77.1%), 현대차 

13.7%(64.6%→78.4%) 등도 20년 전

보다 여성 연간 보수 비율이 높아진 

그룹군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주요 30대 기업에서 직원 100

명 중 여성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00명 중 여직원은 

1999년 15명에서 2019년 2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30대 기업의 20년 간 여직원 고용

은 회사별로도 편차가 컸다.

1999년 대비 2019년에 여직원 수가 

1000명 넘게 늘어난 회사는 30곳 중 

9곳이었다. 이중 삼성전자가 9894명

(1999년)에서 2만 7334명(2019년)으

로, 20년 새 1만7440명을 채용해 여성 

인력을 가장 많이 충원했다. 삼성전자

는 1999년과 2019년 모두 국내 기업 

중 여성 고용 인력 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도 1만4704명

(1999년 2693명→2019년 2만7334명)

이나 여직원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이밖에 대한항공(4505명), 한전(4147

명), LG디스플레이(3258명), 아시아나

항공(2257명) 등도 20년 새 여직원을 

2000명 이상 늘렸다.

이들 기업은 평균 매년 100명 이상

의 여성 인력을 뽑아 여성 인력 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군에 속했다.

반면 KT는 1999년 당시 8355명이

던 여직원이 2019년에는 4080명으로 

20년 새 여성 일자리가 반토막 났다. 

이외 삼성전기 888명(3621명→2733

명), 현대건설 494명(1128명→634명)

도 100명 이상 여직원 수가 감소했다.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 비율 증

감 현황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달랐

다. LG디스플레이는 1999년 때만 해

도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은 34.6%였

다. 그런데 20년이 흐른 2019년에는 

16.1%로 여성 인력 비율이 다소 쪼그

라졌다.

같은 기간 삼성전기 13.7%P(1999

년 37.5%→2019년 23.9%), 삼성물

산 8.1%P(28.9%→20.8%), 삼성SDI 

6.7%P(20.7%→14%), SK하이닉스 

6.4%(42.7%→36.3%) 순으로 남직원 

대비 여직원 비율이 20년 전보다 후퇴

했다.

이중 삼성물산은 20년 새 제일모직 

등과의 합병 이슈가 있었고, SK하이

닉스는 현대전자산업을 인수하며 주

인이 바뀌었다. 합병과 인수 과정 등

을 거치며 오히려 여직원 비율은 이전

보다 더 하락한 셈이다.

반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999년 

당시만 해도 여성 비중은 전체 직원

의 2.3% 수준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20.9%로 20년 새 18.6%P 증가했다.

대한항공 16.7%P(25.6%→42.3%), 

HMM 14.2%P(7.1%→21.3%), 롯

데케미칼 10.8%P(2%→12.8%), DL 

10.4%P(2.4%→12.8%) 수준으로 여성 

인력 비중 확대에 많은 공을 들인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0대 기업 중 2019년 기

준 여성 고용 비율이 50%를 넘는 곳

은 롯데쇼핑(68.8%)과 아시아나항공

(52.7%) 두 곳이었다. 20년 전인 1999

년에는 롯데쇼핑이 59.4%로 30대 기

업 중 유일하게 여직원 비중이 50%를 

넘었다.

한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제

출하는 회사 10곳의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은 평균 94%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해 회사로 다시 복

귀하는 비율이 100명 중 94명 이상 됐

다는 의미다.

에스오일은 여직원의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100%나 됐고, 한전(99.3%), 

SK하이닉스(98.4%), LG디스플레

이(96.4%), 기아(95.1%), 삼성전자

(93.7%), 대한항공(93%) 순으로 높았

다.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

요한 화두가 되면서 조직 운영의 다양

성과 포용성이 중요해져 남성 대비 여

성 인력 비중과 급여 수준에 대한 부

분도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

다”며 “기업 경영진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성의 고용 비율과 임원 

증가, 임금 수준을 남성 대비 어느 정

도 비율로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대기업 직원 평균 보수, 여성은 남성의 70% 미만 수준
男연봉 대비 女임금, 1999년 65.8%→2019년 66.7%

KT는 1999년에서 20년 만에 여성 일자리 반토막

8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한정기획으로 마련된 다양한 

굿즈 제공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창립 24주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스페셜 빅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행사 상품 구매 시 소장가치가 높은 다양한 ‘굿즈’를 제공한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에서 구매하면 다양한 굿즈 드려요’

옷차림이 얇아지는 봄이 다가오며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이들이 늘어나

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

서 오랜 실내 생활과 배달음식으로 '

확찐자'들이 다이어트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8일 디자인 상품 전문 쇼핑몰 텐바

이텐에 따르면 지난달 3~4주 닭가슴

살 및 냉동도시락 제품 매출은 직전 2

주(2월 1~2주)에 비해 105% 증가했

다. 단백질 쉐이크를 비롯한 다이어트 

스낵/건강기능식품도 28% 더 팔렸다. 

지난해 2월과 올해 2월 매출을 비교해

도 전자는 104%, 후자는 25% 늘어 올

해 특히 관련 상품이 잘 팔렸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당도는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 부담없

이 먹을 수 있는 '스테비아토마토' 등

도 인기 제품이다.

홈트레이닝 제품군도 지난달 1~2

주 대비 3~4주 매출이 47% 증가했다. 

층간소음 걱정 없이 집에서 유산소 운

동을 할 수 있는 '스텝퍼', '실내용 사이

클'이 주목받고 있다.

텐바이텐은 '미리 준비하는 봄, 준비

되지 않은 몸'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식단관리, 홈트레이닝, 봄옷 상품들을 

최대 87% 할인 판매한다.

텐바이텐 관계자는 "집콕 생활이 길

었던 만큼 올해 봄은 체중 관리에 대

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

개하는 상품들을 통해 가벼운 몸과 마

음으로 봄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

했다.
서선옥 기자

옷 얇아진다…다이어트 식단 매출 2배 ‘쑥’

텐바이텐, 닭가슴살·다이어트도시락 108%↑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업무 몰입 후 

무기력증을 겪는 이른바 '번아웃 증후

군'을 겪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

유로는 업무 회의감 및 성과보상 불만

족이 꼽혔다.

인크루트는 직장인 75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번아웃 증후군 경험여부’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간 번아웃 증

후군을 겪었는지 묻자 응답자 64.1%

가 동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64.8%, 

30대 74.9%, 40대 64.3%, 5대 이상 

43.7%가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 성

별로 살펴보면 남성 직장인 60.3%, 여

성 직장인 67.4%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

번아웃 증후군은 5~10년차 직장인

들이 크게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연차별로 번아웃경험 비율을 살

펴보면 '5~10년차'(79.7%),'10~15년

차'(75.8%), '3~5년차'(73.3%), '1~3년

차'(61.9%), '1년차 미만'(54.4%), '15년

차 이상'(49.2%)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이 꼽은 번아웃 증후군 계

기(복수선택)로는 '직무,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17.3%로 가장 많았다. 이

어 '코로나 시국 장기화'(13.3%), '일

과 삶의 불균형, 워라밸 부족'(12.5%), 

'업무성과, 실적에 대한 보상 불만

족'(11.6%), '과도한 업무량, 실적압

박'(10.9%), '복리후생, 기업문화 등 근

무환경 불만족'(9.7%), '상사 및 동료

와의 갈등'(9.7%)등의 이유가 확인됐

다.

한편 직장인들은 무기력함을 극복

하는 방편으로 '휴가 및 여행'(25.3%), 

'자기계발'(24.1%) 등을 찾았다. 이직

(18.3%) 및 퇴사(14.1%), '직장 내 인

간관계를 포기'(8.4%)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기동취재본부

직장인 64% “번아웃 증후군 겪어”…30대 75%가 경험

30대, 여성, 5~10년차 직장인 비중이 높아

직무·진로에 대한 회의감(17.3%)이 주원인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SR은 8일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개선 등 비대면 서비스를 꾸준히 강

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앱을 대폭 바꿨다. 간결하면서도 

직관적인 화면구성으로 화면 클릭

과 이동을 최소화하고, 글자크기를 

200%까지 확대할 수 있는 큰 글씨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가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시작했다. 답변 정

확도는 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SR은 챗봇의 답변 정확도를 

95%까지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AI에게 답변 내용을 

학습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SR 역 창구

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이용객이 

줄고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이용객

이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357만 

명이었던 역 창구 구매 이용객이 지

난해에는 186만 명으로 크게 줄었

다.

일상적인 점검이나 고객 편의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는 IT를 이용해 

간소화한 반면, 이로 인해 생긴 여

유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

한다는 것이 SR의 전략이다. 

코로나19 방역과 확산 방지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이슬 기자

SRT 비대면 서비스 강화…“코로나19 극복 지원”

레고코리아는 신학기를 맞아 조카 

선물을 고민하는 이모, 삼촌들을 위해 

제품 30여 종을 엄선한 기획전을 실시

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 11번가, 이마트 온라인몰 등

에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

는 이번 기획전은 2만~4만원대 실속

형 제품들로 꾸려진다. 조립은 물론 

역할놀이까지 조카와 알찬 놀이 시간

을 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한다.

주요 제품은 ‘듀플로 동물 기차’와 

‘시티 스케이트 공원’, ‘닌자고 오버로

드 드래곤’, ‘슈퍼 마리오 멍멍이 정글 

맞대결 확장팩’, ‘디즈니 겨울왕국2 엘

사와 노크 스토리북’ 등이다.
김민정 기자

레고, 신학기 선물 기획전…2만~4만원 가성비 엄선


